
제1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 총평

코로나19 대유행의 힘든 상황에서 강한 공법 경시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전

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강한 공법 경시대회의 첫 시제에서는 곧 현실에 도래할지 모를 새로운 기술(에스

토니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AI가 일정한 민사 재판에 활용되고 있음)에 대한 

법적 해결 원칙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제 의도가 다소 낯설었는지 법문에서 사용된 개념에 대한 고민 

없이 쟁점과 결론을 피상적으로 나열하는 데에 그친 답안이 많았던 점이 아쉬움

으로 남습니다.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도 여전히 ‘정답 

맞히기’에 몰두하는 획일적인 수험 법학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많은 응시자들이 ‘AI 법관’ 상용화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헌법 제10

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등 헌법적인 쟁점을 언급하기는 하였

으나, 헌법 제27조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

을 권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재판받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답안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의 서면은 내용만큼이나 형식적인 완성도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서면(의견서)이라는 점에서, 용어 사용은 적절했는지(지나친 겸양체나 낮춤말

의 사용 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지(글씨체, 글씨 크기, 

줄 간격 조절 등) 역시 심사 기준으로 함께 고려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출제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는 답안이 찾기 어려워 고민 끝에 대상 수상의 

영광은 다음 대회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수많은 응시자들의 이해를 구하며, 지

금 이 순간에도 법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응원하

는 것으로 총평을 마칩니다.       


